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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We investigated the skin properties on the periorbital region and cheek of Korean female 

according to age pattern by 7year based on Sang Go Cheun Jin Ron (上古天眞論) in So Moon (素問,)

  Methods : 49 Korean females, aged 21-56 years (39.54±10.04 year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 

measured the skin properties of periorbital region and cheek with SkinTouch (Amorepacific, Korea). Skin moisture, 

sebum, elasticity, lightness, roughness, area of wrinkle, depth of wrinkle were assessed. 

  Results : Differences were noticed depending on the site and age. The level of moisture was higher on the 

eyelid than crow’s feet. The level of lightness and elasticity were lower on the periorbital region than cheek. Skin 

lightness was highest on group1(under 28y) and lowest on group5(over 49y). Skin roughness was highest on 

group1(under 28y) and lowest on group4(over 42y under 49y). The level of wrinkle are was lowest on 

group1(under 28y) and highest on group 5(over49y). The level of wrinkle depth was lowest on group1(under 28y) 

and highest on group 4(over 42y under 49y). 

  Conclusion : Unique aging pattern by 7 years of female is reflected to diverse skin properties of eyes. It can be 

possible to apply the theory on Sang Go Cheun Jin Ron (上古天眞論) to practical use in dermatology and cosm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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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의학에서 보는 남녀의 생리 변화는 <素問․上古天

眞論>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남자는 8세의 배수로, 

여성은 7세의 배수로 변화하는 성장과 노화의 패턴을 

설명하고 있다1)
. 이는 腎의 기운과 天癸, 즉 하늘로부

터 받은 생식력에 따라 생장 쇠약이 결정된다고 보며 

각각의 주요 변화 시기는 임상적으로도 실제와 부합

하는 면이 많아 노화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피부

의 노화이다. 피부가 노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징후로

서 피부 주름의 증가, 피부 탄력과 윤기의 감소, 피부

결의 거칠어짐, 피부색의 변화와 부분적인 색소 침착

을 들 수 있다. 안면 피부의 노화 정도는 유전적인 인

자나 내분비 등의 내인적 노화와 더불어 생활 환경(자

외선의 강도나 노출된 시간, 화장품 등에 의한 일상의 

스킨케어)등의 외인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다2)
. 

  이러한 피부의 노화 현상을 완화,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화장품학, 피

부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여러 종류의 기능성 화장품 

혹은 피부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3)
. 특히 정

상적인 피부상태를 가지고 있는 개체에서도 부위별로 

피부특성이 다르다는 연구결과4-8)가 보고되어 왔으며 

이에 눈가 등 특정 유형의 제품들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上古天眞論의 女子七歲이론을 기반

으로 눈가와 뺨의 피부 실측 요소들을 분석하여 유의

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인체적용 시험의 시작인원 51명 중에서 피험자 선

정 기준에 부합되고 제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최종 

49명을 대상으로 피부 상태에 대한 기기평가를 실시

하였다. 2012년 5월 2일에서 2012년 6월 8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건강한 성인 여성으로 평균연령은 39.54

세였다. 만 연령을 기준으로 7세 구간별로 5개의 그

룹으로 나누어 28세 미만 9명을 그룹1, 28세 이상 35

세 미만까지의 10명을 그룹2, 35세 이상 42 미만 10

명을 그룹3, 42세 이상 49세 미만 11명을 그룹4, 49

세 이상 9명을 그룹5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1).

Table 1. Age Group of Volunteers

Group (age) N

Group1 Under 28 9

Group2 Over 28 ~ Under 35 10

Group3 Over 35 ~ Under 42 10

Group4 Over 42 ~ Under 49 11

Group5 Over 49 9

Total 49

2. 연구 방법

  피험자는 연구자로부터 연구에 대한 시험의 목적과 

개요, 시험 방법 및 인체적용 시험 참가에 따른 사항

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인적 사항

과 인체적용 시험 연구 동의서를 작성하고 본 실험에 

참가하였다. 인체적용 시험은 공기의 이동이 없고 직

사광선이 없는 항온항습(24±3∘c, 50±5% humidity) 

조건에서 시행하였으며, 측정 전 물 세안을 통해 얼굴

을 세척 건조시킨 후 30분간 안정을 취하고 난 후 피

부 측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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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측정 부위 

  눈가(눈꼬리에서 귀쪽으로 수평방향 1cm 내외)와 

눈 밑(하안검에서 수직방향 1cm내외), 뺨(눈동자 중앙

에서 수작아래 코끝과 일직선이 되는 부분)의 세 부위

로 정하여 측정하였다. 수분과 유분, 탄력지표는 양측

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이용하였다(Fig. 1).

Fig. 1. Sites of assessment

Table 2. Site and Assessment Factors

Site Assessment factor

Crow’s feet
moisture, sebum, elasticity, lightness
area of wrinkle, depth of wrinkle

Lower eyelid
moisture, sebum, elasticity, 

lightness, roughness

Cheek
moisture, sebum, elasticity, 

lightness, roughness

2-2. 측정 기기

  스킨터치 시스템 v. 1.0 (STS, (주)아모레퍼시픽)를 

사용하였다. 스킨터치 v.1.0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스킨터치 시스템(STS)의 

AP 스코프와 AP 센서 두 부분을 이용해 피부진단을 

측정하였다.  AP 스코프는 피부를 확대하여 볼 수 있

는 확대 촬영용 스코프로서 30배의 확대 렌즈가 장착

되어 있으며 좌측 레버를 선택함에 따라 일반모드(피

부결 촬영), 편광모드(피부색 촬영)에서 선택적으로 

피부를 촬영하였다. AP 센서는 피부표면의 유분, 수

분 및 탄력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모듈로서 매 측

정 시 3회 측정한 평균값을 구하였다(Table 2).

Fig. 2. Skin touch system 

3. 통계처리

  측정값에 대해 통계적으로 MINITAB14Kore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령군간 유의성 검정을 위하

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부위 간 유의성 검

정은 이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치는 

P<0.05 수준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Ⅲ. 실험 결과

1. 눈 부위간 피부 지표 비교 결과

  양측 외자와 하안검 부위의 피부 측정결과를 비교

한 결과 수분량을 제외하고 유분, 탄력, 밝기에서는 

외자와 하안검 부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분량

은 외자 부위가 평균 40.6, 하안검 부위가 44.97로 하

안검이 외자에 비해 수분량이 유의하게 높았다.

2. 눈 부위와 뺨의 피부 지표 비교 결과

  양측 외자와 하안검 부위 측정값의 평균을 눈 부위

의 대표값으로 정하고 공통 측정지표인 수분, 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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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밝기에서 뺨 부위 측정값과 비교한 결과, 수분

량을 제외한 유분, 탄력, 밝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유분량은 눈 부위는 23.615, 뺨 부위는 13.78로 

눈가 주위의 유분량이 뺨에 비해 높았다. 탄력값은 눈 

부위 33.265, 뺨 부위는 37.88로 눈가 주위의 탄력값

이 뺨에 비해 낮았다. 피부색은 눈 부위 밝기가 67.6,

뺨 부위는 69.94로 눈가 주위의 밝기가 뺨에 비해 낮

았다(Table 3). 

periorbital cheek p-value

Moisture 42.195±5.5 42.34±0.89 0.891

Sebum 23.615±11.93 13.78±8.49 <0.001

Elasticity 33.265±7.11 37.88±9.24 0.0062

lightness 67.602±2.62 69.947±2.55 0.00016

Mean ±¾ Standard deviation : (△Investigator x - Investigator x)
†p-value : Significant probability, student t-test.
Statistically significant probability: p < 0.05

Table 3.  Skin Properties of Periorbial Region and Cheek

Lower eyelid cheek p-value

roughness 5.57±4.08 2.86±1.64 0.0003

Mean ±¾ Standard deviation : (△Investigator x - Investigator x)
†p-value : Significant probability, student t-test.
Statistically significant probability: p < 0.05

Table 4. Skin Roughness of Lower Eyelid and Cheek

Group1
(28y-)

Group2
(28y~35y)

Group3
(35y~42y)

Group4
(42y~49y)

Group4
(49y+)

Moisture 43.194±3.622 42.900±3.990 43.477±1.998 40.250±6.331 41.222±4.347

Sebum 20.611±7.251 20.225±6.898 30.386±12.415 23.636±9.336 22.083±8.671

Elasticity 35.406±4.734 30.472±4.061 29.955±5.288 33.432±3.402 33.472±5.023 

Lightness* 70.393±3.006 66.694±1.540 67.938±2.604 67.00±3.748 65.781±2.396

Roughness* 3.482±2.463 3.251±1.304 2.991±1.915 7.750±4.403 5.595±3.313

Wrinkle area* 21159±3469 30152±4938 32484±6523 32531±6059 37965±5282

Wrinkle depth* 3.333±1.438 4.100±1.997 5.286±2.360 6.917±3.427 6.188±2.137

Mean ±¾ Standard deviation : (△Investigator x - Investigator x)
†Óp-value : Significant probability, One-way ANOVA
*Statistically significant probability: p < 0.05

Table 5. Assessment of Skin Properties of Periorbital Region according to Age Groups by 7yr

  또한 양측 하안검 부위의 피부결과 뺨 부위의 피부

결을 비교한 결과 하안검 부위는 5.57, 뺨 부위는 

2.86으로 하안검 부위의 피부가 빰에 비해 거친 정도

가 높았다(Table 4). 

3. 7세주기별 눈가 특성 분석

눈가 피부에서의 측정값을 7세 연령 그룹별로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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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외자 및 하안검 공통 지표에서는 밝기, 외자에서

는 주름 면적 및 깊이, 하안검에서는 피부결이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3.1. 7세주기에 따른 밝기 비교

  28세 이하 그룹의 피부 밝기 평균은 70.393±3.006, 

49세 이상 그룹의 피부 밝기 평균은 65.781±2.396으

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피부 밝기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실험에서는 49세 이상 그

룹의 피부 밝기가 가장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Fig. 

3). 

3.2. 7세주기에 따른 피부결 비교

  28세 이하 그룹의 피부 거칠기 평균은 3.482±2.463, 

49세 이상 그룹의 피부 거칠기 평균은 5.595±3.313

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피부 거칠기

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실험에서는 42세 이상 

49세 미만 그룹의 피부 거칠기가 7.750±4.403으로 

가장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3.3. 7세주기에 따른 주름 면적 비교

  28세 이하 그룹의 주름 면적 평균은 21159±3469, 

49세 이상 그룹의 주름 면적 평균은 37965±5282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피부 주름 면적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49세 이상 그룹

의 주름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7세주기에 따른 주름 깊이 비교

  28세 이하 그룹의 주름 깊이 평균은 3.333±1.438, 

49세 이상 그룹의 주름 깊이 평균은 6.188±2.137으

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피부 깊이가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42세 이상 49세 미

만 그룹의 주름 깊이가 7.313±3.035으로 가장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Change of skin lightness based on 7 years theory 

Fig. 4. Change of skin roughness based on 7 years theory 

Fig. 5. Change of wrinkle area based on 7 years theory 

Fig. 6. Change of wrinkle depth based on 7 year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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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黃帝內經 素問 上古天眞論>에서는 여자를 7수에 

배속하고 남자를 8수에 배속하여 성장과 생식능력의 

성쇠를 논하고 있다. 즉, 여자는 7세가 되면 腎氣가 

차오르기 시작하여 유치를 갈고 머리털도 길게 자라

며, 14세가 되면 天癸가 이르러 任脈이 통하며 太衝脈

이 성해져서 월경이 때에 맞추어 나오기 때문에 아이

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腎氣

가 충만해지다가 ‘35세가 되면 陽明脈의 기혈이 점차 

쇠하여 얼굴이 초췌해지고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하며, 

42세가 되면 상부로 순행하는 三陽脈의 기혈이 쇠약

해져서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지고 백발이 나기 시작

한다. 49세가 되면 任脈이 허해지고 太衝脈의 기혈이 

쇠약해져 天癸가 고갈되면서 월경이 없어지므로 몸이 

쇠약해지고 늙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여 

7의 배수를 중심으로 언급된 노화의 양상은 생식능력

과 전신상태뿐만 아니라 面始焦, 面皆焦, 毛髮脫落 등 

외모적인 면을 포괄하여 언급되고 있다1,9,10)
.  

  연령에 따른 신체 변화에서 육안으로 보여지는 특

징적인 변화는 피부 노화이다. 이러한 피부 노화는 크

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내인

성 노화(intrinsic aging)로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진

행되는 노화 현상을 말한다. 두 번째는 광노화

(photoaging)로서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된 얼굴, 손

등, 목뒤 등에서 관찰되는 노화현상으로 내인성 노화 

현상을 더 가속화시켜 준다11,12)
.  노화에 따른 피부의 

생리적 특성은 신체부위, 성, 연령 및 인종에 따라 차

이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비침습적 방법(non- 

imvasive bioengineering method)를 이용한 in vivo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15)
.  

  피부는 부위에 따라 그해부학적인 구조와 생리적 

기능이 다르며, 해부학적인 차이는 주로 각질층의 두

께, 부속기관의 분포, 멜라닌 형성세포의 분포, 표피

와 진피 접합부의 구조 및 혈류량 등의 변화에 기인

한다. 피부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적 기능은 부위, 

성, 연령 및 인종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저자는 

신체적 성숙과 출산 등의 변화와 함께 노화가 시작되

어 외모의 변화를 경험하는 28세 이하에서 49세 이상

까지의 건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비침습적인 피부 측

정 장비를 이용해 7세 연령에 따른 피부 지표 변화를 

눈가 피부에 초점을 맞추어 검증하였다.

  한의학에서는 눈의 특정 부위와 특정 장부를 연결

시켜 오륜팔곽(五輪八廓) 학설을 기반으로 병을 진단

하는데 활용하기도 할 정도로 눈 주위의 세부 요소를 

중요시하였다. 오륜학설은 안검(眼瞼)과 눈구석과 눈

초리 부위, 눈의 흰자위, 검은자위와 동공을 각각 비

(脾), 심(心), 폐(肺), 간(肝), 신(腎)에 배속하는 이론이

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오륜에서 육륜에 해당하는 하

안검과 혈륜에 해당하는 외자 부위의 피부 특성을 비

교한 결과 수분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육륜은 비장에 배속되고 혈륜은 심장에 속하여 

혈의 정기를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눈가 피부를 관리

하는 방법에 있어서 비장계로 대표되는 소화 및 내분

비계통과 심장계로 대표되는 혈액 및 순환기계통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뺨 피부와 비교하여서는 눈 주위의 피

부가 유분량은 높고 피부 밝기는 낮으며 탄력에 있어

서 취약함을 알 수 있으며 그러므로 눈가 피부 특성

에 맞는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세 단위 연령 분석 결과에서는, 28세 이하 연령의 

그룹에서 피부 밝기가 최대이고 잔주름을 의미하는 

피부 거칠기와 주름 면적, 주름 깊이 모두 최소였다. 

49세 이상 연령 그룹에서는 피부 밝기가 제일 낮았고 

눈가 주름 면적이 최대였으며 42세와 49세 사이 연령 

그룹에서도 눈가 주름 깊이와 피부 거칠기는 최대의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상고천진론에서 面始焦, 즉 

얼굴이 초췌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인 35세 전후로 눈

가 피부의 밝기가 감소하여 칙칙해지고 눈 밑 잔주름

과 눈가의 까치발주름(crow’s feet)의 넓이와 깊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面皆焦, 

즉 얼굴이 모두 초췌해진 상태인 42세 전후로 눈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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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름의 거친 정도와 눈가의 까치발주름(crow’s 

feet)의 넓이가 최대가 됨을 알 수 있다. 任脈과 太衝

脈이 쇠약해지는 49세 전후로는 눈가 피부의 밝기가 

어두워지고 눈가 까치발주름의 면적이 최대가 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연령 분류 방법인 10세 단위로 비교해보

았을 때에도 피부 밝기나 거칠기, 주름 면적과 깊이 

등의 유의성과 변화 패턴은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하지만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임신과 출산, 그리

고 갱년기와 같은 신체 변화가 피부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7세 단위의 피부 특성 또한 임

상에서 필요한 지표라고 생각된다. 향후 보다 전문적

인 통계분석 방법을 통해 예민도를 포함한 변화 양상

을 비교하고 보다 큰 규모의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작

업이 필요할 것이다. 

  고4)와 강5)
 등은 부위별 피부 특성 측정 연구를 통

해 눈가와 뺨 부위를 포함한 다수의 부위에서의 차이

를 보고하였으며 이 중 눈가 표면의 유분량이 볼 부

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과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또

한 이11)와 이16)
 등은 육안평가와 화상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름 파라미터가 증가함

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령별 정량 분

석과는 별도로 상고천진론의 7세 단위에 따라 눈가 

피부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

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눈가 피부의 밝기, 피부

결, 주름 면적과 깊이 등의 정량적인 지표가 7세 단위 

연령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현상을 기기평가를 이용하

여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초적인 생리 지표에 대한 연

구를 통해 피부상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고 

 

Fig. 7. Aging pattern of periorbital region by 7year

이에 맞는 의료 및 산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불어 원전에서 제시하는 한의학적 생리 및 병리 이론

들에 대한 가시적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Ⅴ. 결  론

  평균연령 39.54세의 건강한 성인 여성 49명을 대상

으로 한 피부실측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을 규명하였다. 

1. 양 측 외자의 수분량 평균이 하안검 부위의 지표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2. 눈 부위와 뺨의 피부 지표 비교 결과, 유분량은 눈

부위가 뺨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피부 밝기

와 탄력은 눈 부위가 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

다. 

3. 7세주기에 따른 피부색 밝기 비교 결과, 28세 이하

에서 밝기가 최대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49세 이상 

그룹의 피부색 밝기가 가장 낮았다.

4. 7세주기에 따른 피부결 거칠기 비교 결과, 28세 이

하에서 거칠기가 최소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양상

을 보였다. 거칠기는 42세 이상 49세 미만인 그룹

에서 최대를 보였다.

5. 7세주기에 따른 눈가 주름 면적 비교 결과, 28세 

이하에서 주름 면적이 최소였다가 점차 증가하여 

49세 이상 그룹의 주름 면적이 가장 넓었다.

6. 7세주기에 따른 눈가 주름 깊이 비교 결과, 28세 

이하에서 주름 깊이가 최소였다가 점차 증가하는 



조가영 외 4인 : 한국 성인 여성의 눈가 피부 특성 분석

95

  양상을 보였다. 눈가 주름 깊이는 42세 이상 49세 

미만인 그룹에서 최대를 보였다. 

7. 여성의 생애주기를 반영할 수 있는 피부 노화 지

표로서 7세주기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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